
 “그랬구나.” 놀이하기 

 

 

 

1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나와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보고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

것이 필요합니다. 내가 예전에 겪었던 갈등이나 내가 읽은 책 속에서 찾은 두 인물의 갈등

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. 

  

2 갈등에 대한 나와 상대방의 생각, 또는 두 인물의 생각을 말로 주고받으며 답은 “그랬구나. 

(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말하기)”로만 하는 대본을 써 봅시다. 이때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

끊거나, “그랬구나. 그런데~” 등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말하기 전 다른 편의 입장을 덧붙이지 

않습니다.  

대본을 쓰지 않고 친구 또는 모둠끼리 입장을 나누어 각각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
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“그랬구나.” 놀이를 진행해도 좋아요.



 “그랬구나.” 놀이하기 

 

 

1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나와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보고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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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친구와 다른 팀이 되어 피구 시합을 하다가 상대 팀을 아웃시키기 위해 공을 세게 던

졌는데 친구 얼굴에 맞아 친구가 아파했습니다. 나는 바로 사과를 했지만 친구는 아프다

며 화를 냈고 더 이상 참여를 못하겠다며 토라진 채 혼자 보건실로 가 버려 제대로 사

과를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.    

2 갈등에 대한 나와 상대방의 생각, 또는 두 인물의 생각을 말로 주고받으며 답은 “그랬구나. 

(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말하기)”로만 하는 대본을 써 봅시다. 이때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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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: 너도 피구하다 얼굴에 공을 세게 맞은 적 있잖아. 정말 아팠어.

나:   그랬구나. 얼굴에 공을 세게 맞아서 정말 아팠구나.                          

바로 사과를 했는데 네가 화를 내서 나는 당황스러웠어. 

친구: 그랬구나. 너는 바로 사과를 했는데 내가 화를 내서 당황스러웠구나.        

그때는 나 아픈 것만 생각해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.               

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와서 사과했는데 받아 주지 못해서 미안해.

나:   그랬구나. 많이 아프면 그것만 생각하느라 다른 게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. 

지금이라도 나의 사과를 받아 줘서 고마워. 

대본을 쓰지 않고 친구 또는 모둠끼리 입장을 나누어 각각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
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“그랬구나.” 놀이를 진행해도 좋아요.


